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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이 둘 있는데 그것은 죽음과 세금”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어느 사회에서 살든지 세금이 없는 사회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정직한 세금을 내지 않으면 탈세의 정도에 따라서 벌금, 감옥살이 또는 재산 압수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애청자들의 대부분이 살고 계시는 미국은 납세자들의 정직성에 의존한  자발적 납세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치적  사회적 자유를 만긱하며 살 수있게 하고 편리한 도로를 닦아 주며  국방과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에게 세금을 내는 일은 국민의 의무인 동시에 긍지로 여겨야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세금을 절감시킨 분이 세 분 있었습니다. 1960년 대에 케네디 (Kennedy) 대통령, 1980년대의 레이건 (Reagan)대통령, 그리고  죠지 부시 대통령입니다. 세분다 세율을 삭감하는 과감한 정책을 펴서 경제의 발전에 큰 원동력을 제공했습니다. 납세들이 내는 세금은 단돈 일달러라도 아까운 느낌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정해진 세율을 준수하여 정직한 세금을 내는 일은 자유국가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의 주인의식을 강화시키는 게기로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시는 동포들을 많이 접촉을 합니다. 동포 사업가들은 대 부분 정직한 납세자일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종종 어떤 사업가는 “세금을 제대로 내면 돈을 벌수가 없다”는 실토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견해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친구들을 조롱하거나 고지식하고 따분한 사람이라고 비웃기도 합니다. 한인 동포들은  영수증을 필히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소매점에서나 식당에서 요금을 계산할 때 캐셔는 액수를 찍지 않고 금전출납기를 열어 잔돈을 주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이는 국세청이나 주정부의 세무당국이 납세 감사를 할 때에 금전출납기의 기록을 살핀다는 사실을 알고 아예 금전출납기에 입금기록을 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물론 동포 고객들에게만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데 모든 업체에서 그런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국세청 등에서 한인 직원을 채용하여 한인사회에서 야기되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인 타운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업소가 급습을 당하여 많은 동포들이 체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출동한 경찰들이 다 한인 동포 경찰이었음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불원 간에 한인 세무관들이 한인 업소에 손님을 가장하여 정직하지 않은 여수증 처리 상황을 적발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한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연방국세청으로부터 온 전화이었습니다. “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금을 내지 않는데 왜 여기에 전화를 했습니까?” 하고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국세청 직원이 말하기를 “네, 저도 교회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되어 있는 세법을 잘 압니다. 목사님에게 세금에 관하여 말씀 드리려고 전화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스티븐 메이슨 이라는 사람이 그 교회의 교인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목사님의 대답이 있은 후 국세청 직원이 물었습니다. “메이슨씨의 세금보고에 의하면 그가 목사님의 교회에 15000달러를 기부했다고 기록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 질문을 받고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아니요. 아직 그가 보낸 기부금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국세청에서 온 이 전화 내용을 메이슨씨에게 말하면 그가 보낸 수표가 즉시로 저에게 올것입니다.” 라고 했다 합니다.

제 세금보고를 정리해주는 공인회계사는 아주 정직한 분입니다. 저에게 되도록 세금을 적게 내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면서도 사실을 숨기거나 수입을 허위보고 하는 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회계사입니다.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면 마음이 편안할 것임은 재언을 요하지 않겠지만 업체를 매매할 때에도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끝
